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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깨워 거.도합셔막 

하나님이 그 성중어l 겨학셔매 성이 요동쳐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리로다 

하나님이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I 확정되었샤오니 

내가 노래학고 내각 찬송학릭이다 

내 영핑아 갤):1어다 벼픽·아l 수금야， 캘지어다 

내가새벽을깨우리로다 

(셔 46:5/ 셔 5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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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현의료인선교의밤 
60여명의 의료 · 선교 관계자 모여 선교역량 모으기로 다짐 

지 난 3월 
28일(화) 저 

녁.칼빈홀에 
서는 제 1회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이 

열렸다 1부 
예배 후 2부 
의료인 선교 

의 밤은이종 
석 장로(의료 

선교부 회장)의 행사취지와 배경 설명 

및 의료선교 슬라이드 상영， 단기 의료 
선교 체험 간증(수단과 르완다) 등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모든 관 
계자들은 총 60여명이었고， 이 중 의료 
인은 . 20여명의 의시를 포함하여 총 45 

명이었다. 김의철 선교위원장은 우리교 
회 에서 처음으로 가지는 의료인 선교의 
밤에 담긴 큰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 

알립니다 

로 선교지향 

적인 교회의 
방향에 의료 
인들이 앞장 

‘-‘~ 서줄 것을 당 
\ ~ 부하였고 ， 참 
\ 석한 의료인 
\ 들은 본인의 
\ l 사정에 따라 
에 • 2000년도 혹 

은 2001년도 

에 단기선교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였 

다. 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의료인 130여명 전원이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에 모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교회가 추진해 가고 있는 
단기선교를 중심으로 한 개척선교를 위 
해 모든 의료인들이 ‘길을 여는 자 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 
하고있다 

쩌11 휩 

교구명성훈련시착 
4월 6일(목) 1 . 10교구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이 4월 6일(목) 
1교구와 10교구로부터 시작된다. 교구 

영성훈련을 통해 교구가 든든히 세워지 

고 성도간의 교제가 ‘돈독해질 뿐 아니 

라， 교회를 위한 기와 뜨거워져서 교 
구영성훈련이 교회의 영적 쇄신과 부홍 
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 

적인참여와헌신이 기대된다. 

외선부 

매주밀계속되는부훌 

외선부(외국인선교부)가 매주일 교회 

를 찾는 새가족들로 활발하게 부흥하고 

있다 계속되는 심방과 교사들의 헌신 

적인 전도와 양육， 나라별로 특화된 예 
배실시 둥을 통해서 외선부를 찾는 외 

국인 근로자들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선부에서 
는 중국인 지체들을 위해서 중국어 설 

교자를 초빙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계획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급격히 늘어나 

는 식구들을 위해 동시통역 장비 및 대 
형버스 풍을 지원하여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고국을 떠나 가난한 심 
령으로 지내는 그들의 영혼이 복음에 
젖어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랑스런 

영접과 관심 ， 기도가 계속되도록 바라 

고 있다. 

외선부교사모집 
매 주일 눈에 띄게 부흥하고 있는 외선부 

에서는 교사충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 
습니다. 성도님들 중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분들은 언제든 

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 구내전화 356번) 

로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기당회 

5일(수) 수요 II부 예배후 당회실 

2000년4월2일 

문전도획 

군전도회는 4월 1 일(토)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되는 세례식(수세 
대상자 신병 230명)을 지원키로 하여 

당일，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세 례식을 

거행하였다. 군전도회는 그 밖에도 4월 

δ일 우리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군목후 

보생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며 4월부터 
12월까지는육군 25사단에서 거행될 진 
중세례식을 9회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 
다. 군복음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하나 

님의 정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되는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가 요청된 

다. 

김정화권싸교통사고싸 

변함없이 새벽을 깨 

워 기도하고교회를위 

해 헌신을다해오던김 
정화 권사(6교구， 사 

진)가 화요 기도원 집 
회 직후 교회버스에 치 

여 윤화사를 당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 성도들이 버스에 거의 탑승한 상태 

에서 김권사는 화장실에 다녀와 버스에 
올라타려 했고， 버스는 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봉고차를 피해 후진하던 중， 

운전자(임춘식 집사)의 부주의로 김권 
사가앞바퀴에치인것이다. 
교회는 불의의 사고로 부르심을 받은 

김권사의 별세에 갚은 애도를 표하면서 
김권사의 남은 자녀들(안경희 ， 안용찬) 
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를 당부 
하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 앞에 

서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남매를 위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위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조치키로하였다. 

예배시칸변경얀내 

하절기를 맞아4월부터 수요 Il부 예배와금 

요찬양집회 시간이 30분씩 늦추어집니다. 따 

라서 4월 5일 수요 Il부 예배와 4월 7일 금요 

진앙집회부터는 예배와 집회가각각 7^130분 

에시ξ띨니다. 

위임목사 피습사 
건의 주범으로 지 
목된 최관용(가명: 

최요한， 사기전과 

을 23범)이 최근까지 

후칸훌현 캠훌f*찌 I i훌휩 
(다옴주얼마감) 

‘렐f) ~훌많 쩨!휴양4’ 

Q 추쩌1 : 큰 주제 찾아오신 예수님 

작은주제 

현정남전도사를통해 
각성도들의사업장동을 

방문하면서 선교법인 설립의 명목으 
로 선교헌금을 요청하고 받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 

중 본의아니게 이 일에 연루된 분들 
은사실을교회에 알리셔서 최관용의 
모든 사기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나 사 
건이‘ 명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협 
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충현에서는 2000년도를 맞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 

로 신앙수기를 공모합니다. 큰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 입나다. 그리 

고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l)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악 

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랍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쓰 

셔도 좋고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가정 

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쓰셔도좋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들의 삶의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 입니다. 이번 

신앙수기 공모를 통해 충현의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견고한 믿 

음의 뿌리를 내리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바랍나다.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분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찾기 

*글으/ 저/목은 잉의대로 붙01셔도 됩니다 

@ 킹 |감 2000년 4월 9일까지 

0 불향! 원고지 1 0-15매 또는 A4용지 1 -2매 

() 611쌀 : 충현의 성도 누구나 

g 시쌀 1 ， 2 ， 3등및수편의가작을선정하여시상합니다 

0 혈낼꿋 :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03호) 

사무국 총무과(교육관 1층 ) 
@ 성사쩔피는 4월 30일자 주간충련에 발표합니다 

Q 짜세환 톨~I는 구내전화 348번 주간충헌 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 2000년4월2일 주낀흥헌 저1570호 

Sermon for next week 

WONDERFUL WORDS 

(1 Timothy 1:15&16)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of whom 1 am the worst." 

B~아om빠1 
city of the Roman prov씨Jnκce of 

Cilicia, Paul was a Jew in tenns of his 
circumcision, Benjaminite ’ lineage, 
H ebrew ancestry, and Phari sa ic 
training. He religiously studied and 
obeyed the Law. He was a top scholar 
among his conte mporaries. More 

importantly, he was a heartfe!t Jewish 
beli ever who truly loved God. 

Without doubt, he was one of the most 
ethical and pious men of his day- a 

super c lean guy! From his mouth 

come these wonderful words, “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1 am foremost 
of alI " (v . 15) . From youth , he 
accepted and practiced God ’s every 

command , yet he c1aims this 
trustworthy statement applies to him. 

Why would Paul consider himself to 
be the worst of a11 sinners? What is it 

that makes him think this'way? 
Throughollt human hi story every 

imaginable evil deed and word has 

occllrred. YOll and 1 know that in the 

world today there are some rea11y bad 
people, many behind prison bars for 
the crimes of mllrder, rape , 
kidnapping , robbery, extortion , etc. 

Everyday you read in the newspapers 
or hear on the news of the heinolls sins 
people commi t against others. As 
such, you tend to think that yOll aren ’t 
so bad. YOll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there are worse sinners than you. 

It’s hard to even contemplate how 
Palll could be the foremos t among 
sinners. It’ s difficult to believe 
becallse you often don’ t feel what is 
your own si nflllness. You do n ’ t 
fathom the va1ue of sin! Actua11y, you 
are not shameful for your sin. How 
awful it is no t to know how very 
wrong you are! Have you thought 
about how bad you rea11y are? 

1 hope we hav e the tears that 

manifest Paul ’s repentance. He rea11y 
understood the depth of God ’s mercy. 

He know the grace of G od . H e 
grasped the cleanness of the Holy 
Spirit. He comprehended that the Son 
of God died for Him , and that a1J sin 
deserves the wrath of God. Even 
though he was the master of sin, Christ 
forgave him and made him an apostle. 
That ’ s why he declared , “ It i 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among 

whom 1 am foremost of all. Yet for 
this reason 1 found mercy, so that in 
me as the foremost, Jesus Christ rnight 
demonstrate His perfect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for etemal !ife" (yv. 15&16). 
What encouragement! Only the Lord 

God’s absolute perfect patience saved 

Palll fro m hi s sinfulness. And the 
good news is that we still live in the 
time in which it is sti lJ available. 

Do you reca11 the kind of man Paul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only in Christ Jesus showed him the 
truth . How do these words of hi s 
concJude the Gospel? By the mere 
mention tha t “ it is a trus tworthy 
statemen t. " That’s this Bible verse! It 
is a truStwOlthy statement! Paul wraps 
i t up so bealltifully in just saying ,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 among whom 1 am 
foremost of all." He saw the light and 

the \ight showed him 비s darkness, and 

his desperate need for sa1vation. 

Jesus came intothis world. 

He abided in the Word. Actually, 
He showed up on this earth so that whoever accepted 

Him would not perish but receive eternallife. 

That's the Gospel! That's the secret 0/ God! 

described him self to be before he 
experienced the grace of Christ? He 

said, “ 1 was formerly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aggressor. 
Yet 1 was sho wn mercy becall se 1 
acted ignorantly in llnbelief' (v. 13). 
Without Jesus no one gave him or 

could give him mercy. The pious Jew 
from Tarsus was nothing like his outer 
image. He was ignorant, not smart. 
He was an enemy of God, not a lover 
of God. He was an unbeliever, not a 
believer. Finally, Paul fro m Tarsus 
changed! Amen! Now, he recognizes 
that he is the foremost sinner of all. 
He saw and accepted the cross. He 
understood why Jesus went down and 
down. The churches of Judea heard, 
“ He who once persecuted us is now 
preaching the faith which he once tried 
to destroy" (G떠. 1 :23). Not only that 

but Paul tell s us , “ And they were 
glorifying God because of me" (Gal. 

1 :24). Isn’t that amazing? 까1at’s how 
mllch the Law abidi ng Paul changed! 

Paul ’ s wonderful . words really 
finalize the Gospe l. He rea lIy 
cohfessed through his own experiences 
the dramatic tum around of his be\ief 
system. Hi s ignorance turned to 

wisdom through the way of sa1vatio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hat is 
the real Gospel? Jesus came into this 
world for sÎlmers, and sinners apply to 

everyo ne , not jllSt thè people who 
make the headlines . Everyone is a 
s inner a nd sta nd s guilty and 

accountable before God. From murder 
to gossip, a11 sin is detestable to God. 

If you be lieve this tru s tworthy 
statement-that’s it! It really appears 

in the revelation of God. Jesus came 
into thi s world. He abided in the 
Word. Actua11y, He showed upon this 
earth so that whoever accepted Him 
would not perish but receive etemal 
life. That ’s the Gospel! That ’s the 
secret of God! He came to this earth 
of His own wilI. He came as a human 

bein g. God ’s will came down to 
people throu gh suffering and 
obedience . So, the method of 

salv a tion is the same for us. We 
Christians mus t suffer and obey, 
knowing fulI welI that our pain is great 
but our joy is greater. 

Sinners need sa1vation. They don ’t 
deserve sa1vation, .but whoever accepts 
Jesus, whoever believes in Him, he 
can be saved. This is a trllstworthy 
statement! When Paul mentions that 
he is the foremost of sinners , he ’s 

talking in the present tense-not the 

pas t. He didn ’ t say, “ 1 was the 
foremost of sinners" but rather “ I 없n" 
the foremost of sÎlmers. Sin continues 
to grip even the redeemed. Even 
though Paul kilIed Stephen and God 
forgave him for that , he couldn ’ t 
forgi ve himself. He wondered, “ How 

could 1 have kill ed him ?" He 

understood himself to be the most 
terrible sÎlmer. Isn’ t that a trustworthy 

statement? Even if you are the most 

sinful of human beings , God wi lI 
forgive you in Christ. He has perfect 
patience for etema1 life. J ust listen to 
Paul’s words ‘ 'To me, the very least of 
all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the Gentiles the 

unfathomable riches of Christ" (Eph 
3:8). Amen! To the least His grace 

extends and empowers. This is the 
Gospel my friends. This is the only 

hope of life! 
Peter a1so telIs us, ‘'The Lord is not 

slow about His prorn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 
not wishing for any to perish bllt for 때 
to come to repentance" (2 Pet. 3:9) 

God doesn’t view time as we do. The 
seeming del ay of Christ ’ s re turn IS 

because God desires for more people 
to repen t. Is n ’ t thi s a trustworthy 

statement? Once more Paul says, “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 lI 
acceptance" concerning godliness 
above bodily di scipline (see 1 Tim. 
4:8&9). And again he teIJs us, “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For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ive with Him 

(2 Tirn. 2: 11 ). Whatever regards the 
Gospel, it is rea11y trustworthy. 

Paul ’s words in today ’s message are 
trul y wonderfu l. If you do n ’ t 

understand these wonderful words , 
then you don' t understand the Gospel. 

As a Christian, when you look upon 
the lost you must think to you(self, 
“But by the grace of God there 1 go." 
If it wasn’ t for Jesus and His cleansing 

blood , your positio n would be no 

different than theirs. A11 SÎl1 is terrible, 
and the p디ce for any sin is death. “ For 
a lI have sinned and fa l1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Isn’ t this 
the very best of news to hear tha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To save you? 메 



김성관목사 

쭈민흥헌 

다음 주일 설교 

u1쁘다 01 말01여 
(담전 1:15-16)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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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덕적인자의고백 
길리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으며 바 
리새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종교 
적으로 많이 공부하여 동류 중 누구보 
다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고 율 
법에 충실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 
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참 

으로 진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당대의 누구보다윤리적이고경건한자 
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비할데없이 깨끗한 사람 
(super c1ean guy)이었습디판. 그런데， 
바로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 
엇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 

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을구원하시려고세상에 임하셨다하였 

도다 죄 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05절l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아 실천한 그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 
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외없는죄인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은 
다 퉁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질스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 
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 

람들이 살인과 강간， 유괴와 강도， 직권 
남용 둥으로 철창신세를 지고 있습니 
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문을 통해서 극 
악한 범죄소식들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만큼은 그렇게까 
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 -
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바울이 어떻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를 묵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 

니다. 우리가 자신의 깊은 죄성을 잘 느 

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깊은 죄의 값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 
지요 ! 여러분은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개의눈물이있어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 

원합니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죽으셨다 

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인 중의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 
니다. 바로 이로 인해 그는 “미쁘다 모 

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 
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려고 세상 
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흘을 입은 까 
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 
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 

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05-16절)고 선포하는 것입 
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 

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 
내가 바울을 그의 죄성으로부터 건지셨 

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이 바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아니시라면 
바울이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경험 

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 
는지 기억하십니까?그는 말합니다. “내 
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 

었으나 도리어 긍흘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 
음이라" 03절) 예수그리스도가아니시 
라면 그에게 긍흘을 베풀 사람은 아무 

도 없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그 경건한 

유대인이 실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 
여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는 불신자였습니다. 전혀 믿는 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소 출신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 변화된 

후， 그는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는사 
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 
되었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 
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갈1:23) . 바울은 이 
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1:24) 놀랍지 않 

습니까? 율법을 쫓던 바울이 놀랍도록 

변한것입니다. 

미쁘다이말이여 
바울은 실로 자신의 믿음체계를 송 

두리째 변화시킨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무 

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지혜로 변했습 
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 

음과 사랑이 그에게 진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하여 결론짓 

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는 매우 단순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 
여 성경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미 

쁘다 이 말이여1"그리고 이 단순한 진 
술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 

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바울의 어두움 곧 
구원을 향한 그의 펼사적인 갈망을 드 
러내주었습니다. 

진정한복음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 
가 죄인입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뉴 

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죄인들뿐 아니 
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살인에서 
자잘한 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 

나 만일에 여러분이 ‘미쁘신 그 말씀’ 

을 믿으씬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 

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 
님의 뜻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통 

하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 

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순종해야 합 
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이 아무리 커 

도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오직하나님의은혜로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 

론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지 
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 
쁘신 말씀’ 이요， 참으로 믿을 만한 진리 
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 때 ， 그는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가아니라 ‘내가죄인의 괴수 

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는 구속 
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합니 
다. 스데반을 죽인 바울은 자신을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아해 

하면서 “내가어떻게 그를죽일수있었 

을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극악한죄인임에 틀림없다고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 

하셨습니다. 이와같이 ， 비록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죄 

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 
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 

다더 작은나에게 이 은혜를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엠 3:8). 아멘! 

하나님 의 은혜와 능력 주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복 

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소망 

입니다. 

가다리서는하나닝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 
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라" (벤후3:9).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 
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 
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쁘신 말씀’ 이 아닙니 

까? 바울은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이 더 

욱 유익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 
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덤전 
4:9). 그리고 다시한번 더 진술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 
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덤후 
2:11). 복음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나 참 
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여러분은 잃어버린자를 바라보 
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 

씀하셔야 합니다. “나도 저들과 똑같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아가고 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과 
그의 깨끗게 하시는 피가 없다면 여러 
분의 자리가 저 잃어버 린 자들의 자리 
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두렵 
고 그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지 못하더니" (롬3:23). 예수님께서 죄인 

들， 곧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 

에오셨다는소식이야말로우리가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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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랑카의 날이 은혜스럽게 끝이 
-나고 몽골의 날 준비가 시작되었 

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몽골팀이 스리 
랑카처럼 열정적으로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몽골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 
지 프로그램을 몽골 형제 자매들이 스 
스로 준비하여 복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몽골 사람들 스스 
로 실내를 장식하고 찬양， 연극 ， 안내 ， 
간증， 악기 연주를 준비하면서 몽골인 
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된 몽골팀 
의 모습을 각국 근로자들에게 보여주었 

습니다. 몽골 선생님들도 놀랄 만큼 능 
숙한 찬양 인도와 재치있는 연극은 몽 
골인들의 기도와 준비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게 하였고 플루트과 바이올린 찬 
양연주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8개 
나라의 외국인 형제 자매들과 선생님들 

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 
워주었으며 몽골어로 전한 민병윤 전도 
사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열정적으로 외쳤으며 
250명의 많은 외국인 성도들이 아멘하 
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서실을느 

낄 수 있었습니다. 또 몽골 사람 차스치 

헤흐는 모슬렘의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친구의 권유로 충현교회 
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 

캘! 
끊 

、이 미 희 (외선부 교사)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도냐 사랑은 복음 
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이방종교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내가 아직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 
지만 선교현장인 충현교회 외선부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에 

몽골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또 몽골의 날을 맞이한 8개국의 형제 ， 
자매들은 자연재해로 어 려움을 겪는 몽 
골을 위해 모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액수가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빠 
듯한 생활 속에서도 내놓은 정성들이 
외선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부족하게 시작했던 이 
행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 

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사람 
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충 
현교회에 애착을 갖게 되고 자신이 크 

리스천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하나됨을이룬몽골팀이 앞으로도더욱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으 

로 성숙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혹하쳐만 써추서는 하내념 계시기에 캅사 

이 부 용(집사， 외선부 교사) 

‘화요순천향병원전도’ 가 지난 3월로 
구영자 집사님 , 강복희 집사님 그리고 3 
명의 간호사의 도움으로 시작된지 만6 
년이 되었다. ’ 99년부터 3교구 루디아 
전도회의 후원 그리고 지금은 권혜연， 
김명자，김영구，김애영 집사님들이 각 

병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다. 환자들과 같이 웃고 아 

나님 나라에 갔다. 올해 5살로 백혈병으 

로 투병중인 꼬마 여헌이. 한달 이상 고 
열에 시달려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어 

엄마도 여헌이도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 
태다. 지난주 화요일에 무균실에 들어 
가 만났으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 

파하며시작되었고육신 

의고통만이아닌물질 홉젝얀 ~l료보다 

한참을 침묵하고 돌아와 기도 

할 때마다 여헌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가끔질 

문을받는다. “병원전 
의 고통까지 떠안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수있는것은아 
무것도없었다.이 전 
도을맨처음시작한때 

나지금이나 ‘이들의 고 
통도물질도나눌수없어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 겠다’ 

고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이 환자의 고통보다 물질보다 
못하느냐’ 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되돌 

아와 갈 수 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모르 

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극한의 
고통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모습， 이 
제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므로 다음주엔 
만날 수 없으니 천국에서 만나자던 그. 
어느 주일날 새벽 그토록 소망하던 하 

도는 어떻게 하느 
냐?" 라고 물으면 
나는 할말이 없다. 
부족하지만 써주시 
는하나님이 계시기 
에 감사하며 한주한 

주나가다보니 여기까 
지 왔을뿐이라고. 또동역 

하시는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 

신이 있었기에 병원전도는 중단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이 
번주엔어떤환자， 어떤 상황이 될지 모 
른다 펼요해서 보내시니 펼요한 만큼 

써주시리라는 믿음 외엔 육적인 치료 
보다 영적인 치유가더 절실한그들. 이 
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 
나님의 섭리 앞에 병원 전도팀은 오늘 
도무릎을꿇을뿐이다. 

션교찌에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어미니외 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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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자의 걸 걷기를 소원하며 

서 옥 선 (집사， 5교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 

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 
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우리 주님 

의 희생으로 영생을 

얻은것이 얼마나큰 
축복이며 큰은혜인 
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놀라운사실에나 

는기쁘고행복감을 
느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다녔지만 열 
심이 없고 꾸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 

나결혼과동시에새 

로운 마음으로 열심 
히교회를 나오기 시 
작하였습니다.첫 심 
방받던 날 전도사님의 기도중에 나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 
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신데 나의 첫 구역장이십니다. 
구역장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은혜가 충 
만하신 분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좋은 만남을 통해 믿음 

을주신것을 감사하 

게생각합니다. 

나는요즘 전도하 

면서 만났던많은사 
람들과 앞으로만날 
모든분들을위해 기 
도합니다.내가 전도 
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하루하루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적이요 

한걸음 한걸음이 하 

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깨닫고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저 천 
국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소원하며 성령님을간절히 의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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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나훤 껏은 
하냐념의 음혜” 

태 갈리나 (외선부 우즈벡키스탄텀 홍역) 

92년도 우즈벡키스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떼 새벽기도에 나가고 교 
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 
해 빚이 산더미같이 되어 더 이상 우즈벡키스탄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 인 줄 알면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돈을 
벌고 다시 우즈벡키스탄으로 돌아가기로 가족들과 함 
께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었기 때문에 주님은 뒷전이었으며 가면 갈수록 돈은 
모아지지 않고공허함과함께 심령이 병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생각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태.깐년후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 
나님이 저희가정을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날 ‘너는 왜 염려하느냐 네 

가 염려한다고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금 가 
족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돈 별러 가 놓 
고 예수에게 미쳤다는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그 

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인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로 저희 딸이 모스 

크바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와 결혼하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모스크바 ‘한사랑 공동체’ 에 
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며 눌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

주민흥헌 

가장 귀민 선훌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께 자녀 
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하셨습니다. 살아 
계선하나님의 역사를찬양합니다.할렐루야! 
영적인 성숙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주셨습니다 그것은돈이 아니라우즈벡키스 
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기도원을 세워서 영혼들을 섬길 것에 대해 
계속해서 소원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주 
님의 인도하심으로 충현교회와 연결되어 의정부에 쉽 
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즈벡키스탄 영흔들을 통역으로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런 일 
을 해야 하나 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들도 돌 

아보지 못하고，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물질 ， 모든 것 
을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흔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의 기쁨이 
고소망인 것을느껍니다. 
충현교회에 있을 동안 더 실질적인 것과 영흔들을 섬 
기는 것퉁 여러모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 
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 
여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 
장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 

록 도외주신 김성관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외선부의 장 
로님과 권사님 기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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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자 셰상용 캘잡융 수 

없는 난창환이 되어 가1!. 있다. 권 
핵융 향하여 수한과 방법옳 가려 
지 않고 질협}는 혹방의 전;lt~옳 

몰고 가는 사항파 이에 편송하여 
쥐꼬리만한 이익이라도 챙겨보려고 

날뛰는 생각없는 사함활이 법이높 추째 

활 순간순간 지켜보아야 하는 곤혹의 날뚫이다‘ 이러한 
혼온의 때에 기욕교인폴옹 어땐 태도훌 견지해야합까? 

기독교인풀이 법하기 쉬운 요휴는 신앙생활옳 창 하 
는 첫결홉용 셰장에서 관심옳 거뚜는 엇이라한 막연한 
생각이다. 세상이야 어떻게 활아가툴지 o~랑곳합 것 없 

이 냐는 내 벌융만옳 지켜나가기만 하면 현q.한 생z/"용 

푸책입한 태포이다. 기독교인폴용 세장에서 행해지는 
홉의한 웰에 판성옳 가치고 그 월용바로잡기 위한 지용 
척인 노혁용 기옳이는 것이 옳다. 시대의 위기의 현장에 
논 그것용 극확하려는 외로운 기독교인훌이 있었다논 

것이 그것용 종명해 준다. 기독교인촬용 세장의 용의훌 
강시하는 앨옳 재옳리해서는 안된다. 선거웰야 하뽑하 
뽑 다가요고 있는 요츠용 션거환에셔 청예한 챙청이 퇴 
는 것용납세와 뱅역분셰다. 다혼 것옳 차치하고와도 확 
민의 기본척인 의무인 밥세와 병 역의쭈훌훌 지커지 않용 
사항촬이 국가훌 위해서 웰하쨌아고 나션다논 첫용 캅 
요로 짧홉견이다. 그래서 그폴에게 관심용 커냉 눈겔 한 

번 추기도 싫지만 그떻다고 외변하변 ::::1.만이라는 생각 
응옳치않다. 

누궁가홉 캉선서키기 위한 창여가 아니화 활의한 자 
졸옳 떨어또려끼 위해 션거에 참여빼야 한다. 쭉뺑히 생 

실합셰Ãl촬과 아흘옳 합대에 보내고 바용옳 훌이논 보 

뽕의 선거권자촬용 압세와 t용썩의푸옳 피해간 야비한 
후보훌훌 열어뜨리기 위해 최선옳.다해야 한다. 기독교인 
훌이 셰장의 일에 수수방판하고 있아변 누가 훌확한 세 

상옳 보고 애흉해활 것인가. 우리가 확용의 높으풍 세장 

옳 보고 었다면 세상 역시 쩨장의 눈요호확용의 세계훌 

추시하고 있다. 확옴의 세장에도 후끄러용 웰이 않용 요 

홈 ?생발 나부터 확용에 부끄렵지 않옹 71홉교인이 펴었 
으면좋겠q.， 정연희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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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향선’ 성도를 소개합니다 

b.ξl쪽에 계신 분이 윤황선 성도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 작년 7월. 전도를 많이 받고 
마음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 
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뇌로 
암이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 
려움 속에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며 믿음이 생겼습 
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날마다주님과의 교제에서 많은감사를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힘든 치 
료과정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잠을 못이룬다고 합니 
다. 딸의 믿음생활을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친정어머니께서 매주 새가족부에 동행하십니다 
윤향선 성도는 긴급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웅을 통하여 남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예 
수님 믿도록.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사단잠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빠르도록.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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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손궐음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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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란무엇엽니까? 

우리들의 주변에는 십자가를 높이 세운 수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마다 이듬이 있고 소속된 교파가 있습니다 큰 예배당부터 지하실을 빌려서 모 

이는 작은 예배저소까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교 

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의 것이 아니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 

중심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핀긴/ 
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 

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곳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모든 일꾼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에 입각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 

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간흑 교회에 나와서 평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접하고 당황하거나 갈 

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일 

로 당황하거나 길l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의견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어 

야 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소속된 교회가 바뀔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 

| 리 새가족부에서는 6개월간의 gt육， 적응， 통신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뻐냄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 완전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 
” 다 A 김 영숙 (전도λ 새가족부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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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층과 니눔 

내입의잔송 

“녀근쉽걱정말야라” 

이 영 환 (집사，중퉁3부교사) 

내 고향은 충청도 옥천이래유. ‘개천에서 용났대유/ 이 말은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믿 

고 옥천 촌놈이 출세했다는 말이다. 그렇다 나는 예수믿고 구 
원받았으니 세상에 태어나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예수믿지 않는 집 에서 태어나 예수믿고 부모님 , 고모님 ， 7남매가 모두가 예 
수믿고 구원을 받았다. 오직 내 아내 최수자 집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 

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제사를 추도예배로， 유교문화를 기독교문화 
로 직장에서는 신우회모임으로 상사 및 부하를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십 평생을살게 되었다. 이렇게 강하고담대하게 삶을 

전개할 수 있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 

문이라고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그리고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 올 수 있 
었던 이유 중 하나가 찬송가 432장 “너 근심걱정 말아라 아무때나 어디서나 늘 지 
켜주시리” 라는 예수그리스도의 절대절명의 약속이었다. “내가진실로진실로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곡하고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너희는근심하겠 
으나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16:20). 라는말씀을곰곰이 새기면서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이 찬송을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모이변 떡을 떼고 친 
교하며살아가리라. 

껴 근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거리 

주너를지커리 아무때나어디서나주너를지커리 늘지쳐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주 너를 지커리 구하는 것을주시며 주 너를 지커리 

주 너를 지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카리 늘 지쳐주시리 

어려운 시험당해도 주 너를 지커리 구주의 품에 거히:라 주 너를 지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커리 늘 지쳐주시리 -아멘r 

·t' .1~.m l :J iι↓뀔J. 

12교구 남성도 구역예배 

보이，1룡 힘쓰고 

，1도확벼 

3월 18일 12교구 남성도 3구역 예배 
를 탐방하였다. 예배장소인 유서준 집 
사댁에 당도하니 구역 식구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벌써 다 와 계셨고 가 
족을.동반한 가정도 더러 있었다. 잠시 

환담 가운데 서로의 근황을 간략히 나 
눈후예배에들어갔다. 
구역장이신 정원근 집사님은 예배 순 
서지를 준비하여 돌린 후 충현만나를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 모두들 평소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인도자의 
질문에 적절한 웅답을 하셨다. 이후 2 

부 기도회를 갖고 이미 순서지에 적힌 
각자의 기도제목에 따라 조목별로 통성 

기도를 인도하였고 특히 교회 현안문제 
들을 집중기도하기 시작했다. 구역식구 
들의 공통적 인 기도제목은 아직 불신자 

인 일가친척들의 영흔구원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중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예배처 안주 
인의 풍성한 대접으로 먹고 마시며 이 
제 서로간의 자유로운 담소에 들어갔 
다. 모두들 서로 아끼고 신앙적으로 격 

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참으로 한 사람 

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 
었다. 
지난해부터 직분을 새로 맡게 된 구 
역장께서 그간 숨은 노력으로 지금까지 
모이기에 힘쓰고또한모여중보기도하 
는 것을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 구역예 
배가 있음을 얄리기 위해 엽서를 띄우 

고 수시로 전화하고 당일이 되면 재차 
통화하여 권면하고 또 지 역을 순회하여 
모셔가고 구역장 본인의 가정에서만 예 
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감사할 뿐이었다 
고 한다. 그렇게 애쓴 결과 이제는 구역 · 
식구들 전원이 스스로 구역예배일을 기 

억하여 모이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도 
더 많은 식구로 늘어나지 못한 것을 부 
끄럽게 여기며 이웃들에게 전도하여 구 

역예배가 활성화되고 불붙기를 소원한 
다고 한다. 거리가 멀어서 결신자를 우 
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다소 어렵지 

만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아 
쉬움이 있었다고 한다. 올해 새로 계획 
하는 목표들 중 하나가 구역식구를 늘 
리는 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중이 
라고한다 임석진기재 

I펠패. ~오념들 
하나님의 사촬답7뼈 일하는 것 : 목잉t관구역어l배 

김 수 진 (청년1부， 71동기) 

71-남구 역삼동 충현 남길 14번 
/ 0 지 .. . 이곳은 바로 내가 
꼭꼭 눌러서 3년이라는 귀 
중한 시간을 보낸 곳이다. 

내가옴담고 있는충현복 
지관은 1995년도에 개관 
한정신지체 장애인 복지 

관으로서 장애아동， 청소 
년， 성인들을 위한 전문적 

• 이고 체계적인 재활 기관이 
다. 충현 복지관에서는 아동들 

을 위한 조기교실(특수 유치원)， 청 
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 주말교 
실 · 체육교실 · 캠프 퉁의 프로그램， 성인들을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형제 

자매，지역주민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하 
여실시하고 있다. 

내가 전공한 사회사업이라는 학문은 자신을 활용하 

여 적웅에 어려웅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학문 

이라고 정의할수 있으나 이 과정을통해 나는 내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직면’ 과 ‘수용’ 이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향한 몸부림과 아픔도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었 
다. 
복지관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 

게 가르쳐 준 제2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감히 장애 자 
녀를 가진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 전 
달되어지는아픔들，직장내에서 상사또는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입사초기에는새로운일 
을배우는기쁨과， 직장 

동료들과의 사럼에서 
오는즐거웅，일로부 

C 터 얻어지는성취감 

락받은그기쁨은옹데간 

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고 있음 

을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 있 

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 감사함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 
이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없으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과 맡 
고 있는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내 
게 잠시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나의 작은소망한가지는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 

터에서하나님의사람답게 일하고생활하는것이다 신 
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 
셨으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따뭇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 
를겸손히기도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도 웅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만바라볼지라" fJ 

지난 24일 오전11시 제2목양관 201호(전형준 목사 

댁)에서 사모님 여닮분이 구역예배를 위해 모였다.충현 
빌라， 제2목양관， 제3목양관에서 각각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예배로 모이는데， 이두란 원로전도사님께서 인도 
를 담당하신다. 이날 전도사님은 광야 교회(행7:30~ 
38)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 

“광야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 , 

받는 곳입니다.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 
이 교회입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갖가지 시험이 있습 
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퉁과 구름기퉁으로 보 
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 
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버 립니 
다. 훈련은 힘이 듭니다. 훈련은 새롭지 않고 항상 똑같 
습니다. 그러나 훈련 잘 받은 군사는 숭리를 확신합니 
다. 우리는 영적인 씨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 
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이두란전도사님과 
여넓분의 사모님들은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과 교 
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찬 
송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를 부르고 주 
기도문으로 마친 후 사모님들은 각자 준비해 온 음식 
들을 꺼내어 놓으셨다. 고사리 복음，봄동 무침， 청포묵 
무침，호박나물 무침 동 ... 꽃샘 추위 때문에 바깥은바 
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다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 
누며 정답게 담소하시는 사모님들의 모습이 마치 오래 
된 친구들 같았다.여닮분이 고루 나누어 만드신 이 날 
의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다이명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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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문외우71대회 
지난 26일 ‘주기도문 외우기대회’ 를 했어요.3 

월 한달동안 집에서 엄마와 외운 것을 친구들 앞 
에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뒤 
에 숨은 친구도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는 못했더 
라도 그동안 외운 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 
겨졌으리라고 생각해요. 큰소리로 했거나 조그망 
게 웅알거렸거나 예수님은 다 들으셨을거예요. 아 
이들과외우느라고애쓰신어머님들，고맙습니다. 

(임미순통신원) 

사랑부 

분반공부의새로운시도 
. 지난 주일 2부 분반공부 시간에는 ‘솔로몬의 지 
혜로운 재판’ 에 대해 공부하였다. 평소 각 과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이 일대일로 공부하였던 방법에 

서 벗어나，한과전체 인원이 대표로나와평소교 
사와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다른 과에서는 분반공부 모습을.보고 
좋은 면은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지적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행 착 
오를 거치면서 한 주 한 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 
고 변화하는사랑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민혜정통신원) 

장년3부 
60대의신앙생활 

‘60대의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구명신 은퇴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1)대면 붐은 쇠 
약해져가며 신체의 곳곳이 무너져감을 느끼게 됨 

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 
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복음 
으로 생명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 영들은 잎이 청 
청한 나무처럼 자라가게 된다.그러므로끊임없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자라가야 할 것이다. 혹시 경로당에 가 
서 불신자들과 어울렸다면 오늘부터는 그들과 휩 

쓸려지 말고 내 신앙을 자신이 지킬 줄 알아야 겠 
다 (1)대의 충현의 성도들은몸도 영도 잎이 청청 
하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하기를 권면 
하였다염미숙 통신원) 

λ }님 
...... 0 , 
중창경연대회 
지난 3월19일 각 과별로 한과에서 5명 이상 15 

명 이하로 팀을 정하고 팀마다 열심히 연습하여 
아주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중창팀이 나가서 
찬송을 부를 때 모든 학생들이 많은 은혜들을 받 
은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1 
퉁부터 3동까지 구분지어 푸짐한 상품도 있었다. 

(이형주통신원) 

주낀흉헌 2000년4월2일 @ 

찌찌|틀 소석 l 물매톨 l 탐방 / 지상교회학교 

구 재 완 (집사，고퉁부 교사) 

P-은항상 위에서 아래로흐른다. 다시 말해 물은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흐른다. 이는하나님이 만드신창조 
E즈 의 원리요，동서고금의 진리요，질서인 것이다. 즉물은높은곳에서 낮은곳에서 흐를뿐새치기 같은무질서 

는 없다. 우리는 물에서 질서를 배우고 순리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 
運 복하는 순리적 삶을 살아야겠다. 또한 물을 그릇에 담았을 때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나， 물이라는 
훌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함없는 물과 같이 어떤 환경에도 적웅하여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률 말씀을 붙들고 신앙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은 한곳에 고여 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훌 한곳에 있으면 썩어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썩은 물에는 고기같은 것도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 
훌 도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야 하며，또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때 자신의 믿음 성장은 물론 하나 
님 나라도확장되어진다.거대한호수나바다에 있는물과같이 되어야겠다.조그만한웅덩이의 물은작은돌에도 
흙탕물로 변하지만 거대한 호수나 바다에 있는 물은 바위와 같은 큰 돌이 굴러 떨어져도 흙탕물로 변하지 않는다. ’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휩}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 신앙인 모두는 물과 같이 조용 1 

히 동요없이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어떨지 . 

빼‘~쥬/ 

홉혹I 벨엘여성중장단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이들 

λl람마다 그 생김새와 개성이 다르듯이 공동체마다 
1그들이 풍기는 느낌은 각각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때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 
음이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주일에 만난 벤엘 
여성중창단이 주는 이미지는 풀잎에 맺힌 이슬같은 청 
아함이라고나할까? 

벤엘여성중창단은 벤엘찬양대 소속의 솔로이스트들 
을 중심으로 1998년에 창단되었다. 한 부서에서 같은 목 
표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어야 할 필 

요가 생기고 그때 구성원들이 동조하게 되면 새로운 공 
동체는 탄생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도를 하시는 안설회 
선생님을 비롯 11명의 성악전공자들의 참여로 벤엘여 
성중창단이 창단되었다. 이들은 예배전 찬양과 주일찬 
양예배와 금요찬양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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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신들을 원하는 부서가 있으 

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초청에 웅하여 아름다운 
노래를들려준다 

이들은 목요일 저녁에 만나 정기연습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찬양이 예배를 돕는 온전한 찬 
양이 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 열심히 연습을한다.그러 
나 자신들의 영이 좀더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정기연습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한달에 한번은 특별기 
도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기도회는 단원 중 

유일한 기혼여성인 안설희 선생댁에서 가질 예정인데 
지금도 아내의 찬양활동을 위해 아기를 돌보는 일을 자 

처하는 안선생 남편의 특별한 외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임은 구성원 전체가 전공자들인 그 성격상 특별 

한 지도자가 필요없다며 사실상 안설희 선생도 자신을 
지도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단원일 뿐이라고 겸손해하 

며 이 중창단은 모두가 지도자이고 모두가 대표인 공동 
체라고 한다 이 모임의 막내 최지혜는 이 모임에서 음 

악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고 한다. 늘 깨어 있는 성숙한 선배들 덕분에 자신도 신 
앙생활을잘하고 있다며 그래서 벤엘중창단에서의 생 

활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선후배간에 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들의 결속력은‘끈끈하다 물론 때때로 위기 

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극복하곤 한다. 그래서 공동체는 힘이 있고 아름답다. 

이들이 입을모은것은한결같은순수한마음으로찬 
OJ=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 

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일에 젊음의 한때를 
헌신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정연희 기재 

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나 미온적이고，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C그치 

ìT부에서 

은근히 방해하기도 한답니다.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봉사도 함께 하고 싶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등L렐 ..0.. 
' i::프루야 찬앙 i를 

대에서는 칭찬합시다’ 란 프로그 를톨톨:1 

램을 만들었다 이 칭찬릴레이는 대원 - -
들 누구에게나 칭찬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원들의 친교와 나눔의 시간이 될듯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할렐루야 찬양 

는 지난 2주에 걸쳐 십계명 

과 사도신경 외우기 대회가 

있었다 꽃반과 열매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치부는 일매 

반이 십계명을 외었으며 ， 꽃 

반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귀중 

한 시간을 가졌었다 십계명 

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 어린 아이들 마음에 예 

먼저， 질문하신 분이 잘 아실 만한 성경말씀을 상기시켜 드혔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잠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펀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 
니하는 아내가 남펀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랴’ 이 말씀이 질문에 대한 정 
확한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 

다. 질문하신 분 남편의 경우에는 불씬자는 아니지만， 봉사를 싫어하고 아내가 봉사하는 것도 막고 
자 하는 것을 보아서 아직 신앙이 무척 어리거나 아니면， 교회생활에 대한 상처나 편견이 있어 보 

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남편과 맞서서 논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 d ' 

히려 아내가 자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남편에 대한 사명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런 가 
정에서의 아내의 자세는 남펀의 상태를 믿음없는 불경건’ 으로 단정하여 무조건 교회봉사를 우I ... U,; 

가정을 포기하듯 막 나가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멍이 ‘남편을 
룩하게 가꾸는 것’ 임을 김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영적 

김은 호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 아내는 남편을 얻는 영적 소득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할 준비 
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0 

대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주님 안에 

서 아름답게 칭찬해 가는 모습 

틀을기대해본다. 

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 

가기를 바란다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 3장에서 말씀한 ‘사랑’ 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잠는 것’ 。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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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립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 일시 4일(화) 새벽기도회 후 

1 저12차 학습 세례식 으때 ‘ 징소 교육관 1 09호 

제2차 합습세례식이 .4월 23일에 
3 감사위원회 정기월례회 

있습니다 학습， 세례 ， 유아세혜 ， 일시 오늘 15:30 

입교， 개종을 원하는 성도께서는 
장소 ‘ 선교관 4충 감사위원회실 

교구 담당교역자들에게 오늘까지 4 경찰전도회월례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일시 9일(다음주일) 15:00 

2 주일오후기도회 2주년 감사예배 장소 메추라기흘 

일시 오늘 1 5:00 
5 교정전도회 월례회 

， 장소 갈렬리흘 ‘ 일시 오늘 15:00 

· 강사 ，김회수목사 
장소 에추라기훌 

3， 장학생 기도회 
6 남녀전도부 연합회장 , 부회장 

전액장학생후보자기도회 월례회 

‘ 일시 : 4월4일(화) 18:30 · 일시 오늘 15:00 

, 장소 ’ 만나흘(식사) 장소:칼빈흘 

선교관 301호 (기도회) 
7 안수집사회 월례회 

소석(전액)장학생 기도회 일시 ‘ 오늘 15:30 

‘ 일시 4월7일(금) 22:00 징소 교육관유아부실 

장소 :기도원 
8 권시저11지회 월례회 

4 고등부교사모집 일시 :5일(수) 수요1부 예배후 

고동부내 소그룹 활동올 지도할 
장소 사랑부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특히 성극부 

에 관심있는 성도님틀의 연락 부 
남녀뿔회 탁드립니다 

문의 김원일집사 

(011-222-1 415) 1 루디아3지회월례회 

5, 만도린 기타 대원모집 · 일시 7일(금)1l:00 

남자대원들도 환영합니다 장소 ‘사랑부실 

문의 이연순집사 (3463.{)434) 
2 마리아3지회월례회 

일시 :7일(금) 11:00 
· 징소 교육관 109호 

모밍 3 마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3일(월) 10:00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징소 ’ 노띠태집사댁(26 1 6-5373) 

일시 3일(월) 새벽기도회 후 
광명시 철산1통광복 

장소:교육관 109호 
현대씨'1'106-104호 

추만흥헌 

교회소석 / 록 • 장휠렴 

결본 

1, 박영수 군(박상철 집사， 이애자 집 

사의 아들， 6교귀과 이선희 양송 

수자 장로의 딸)/ 4일(화) 13:00 갈 
혈리흉 

2‘ 이제현 군(이재송 집사， 김정순 집 
샤의 아들， 4교구)과 최수경 앙(최 

용열 씨 ， 김부산 씨의 딸， 4교구) / 
6일(목) I}OO갈릴리흘 

3 황태진 군(황충종 집사， 손숙자 권 

사의 아들， 4교구)과 김영희 앙(김 

광수 집사， 박숙자 집사의 딸， 17교 

구) / 6일(목) 15:00 갈렬리흘 
4 전이배 군(전병남 집사， 박순옥 권 

사의 아들， 5교구)과 앙시정 앙(양 

충훈 성도， 전성자 권사의 딸， 5교 

구) /7일(금) 13:00 갈혈리흘 

5 이수호 군(이운종 성도， 전정자 집 

사의 아들， 1 2교구)과 깅미영 앙 

(류분출 씨의 딸) / 8일(토) 14:00 
복지관 

6 조흥렬 군(조판권 씨 ， 박영순 씨의 

아들， 19교구)과 박지현 앙(박인규 

의 성도， 이 칠남 집사의 딸， 19교 

구) / 8일(토) 14:30 무학웨딩프라 
자 2층다이아몬드훌 

X뻐앤도찌m악흩셰헤식안내 

날찌 시간 학습자 징소 셰뻐자 1 개종자1 입교지 징소 유0배l허|지 장소 

l교시 성경개Jl. 교육판 교회혼 교육관 

4월 9일 1í아l’% (정현민옥사) 314호 (전형준 옥샤) jiJ)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세예란〉 교육판 
1~따l~í。 (이숭학옥씨 314호 (김앵얘목사) ?IJl호 

1교시 기옥교개요 교육판 구원흔 교육관 유아세예련’ 교육관 
4월 1 6일 1í:1Xl-1’% (김인식옥사) jiJ 1호 (이종대 옥사) jiJ)호 (깅회수목사) 3 14호 

(주일) Z교시 
문당 

교구영 
문당 

교구영 
1~따lι% 장소 

4월 23일 
진g써배 성인회넙 셰려|식 (저녁찬양예배，온당) 

유아 
(오후 j시，빼다니흉) 

(주일) 써|헤식 

충연복지관취미교실수강생모집 

실용켈트 
시간 : 매주수요일 9:30 - 11:30 

2, 수강료 :3개월 과정 30，000원(재료비별도) 
3，개강 :4월12일 
4, 연락처 . 충현복지관564-4885(내선2번) 
AI물놀이 

시간 : 매주금요일 15:30 - 17’00 
2 수강료 : 3개월 과정 30，000원(재료비별도) 
3 개강 4월14일 

4, 연락처 ‘ 충현복지관564-4885(내선2번) 

7 강호민군(강장오집사，김성신권 주소변경 ‘ 교껑전도외 
사의 아들)과 황경화 앙(황학규 집 -
사， 안금자 권사의 딸， 2교귀 / 8 

일(토) 13‘30 롯데호텔2충 크리스 
탈올흉홀 

8 홍지표 군(홍순형 집사， 정순남 집 

사의 아들， 1교구)과 정재순 앙{정 

영훈 씨 ， 최순례 씨의 딸) / 5일 
(수) 12:00 한국담배인삼공사인쇄 
창 3충 

1 박부미 권사， 이증훈 집시， 김 
진아집사 * 
성남시 분당구 서현똥 91번지 
시범 한양재f315통 603호 
짧 0342-707-0406 

2 김영록집사，박애희집사 
~ 6223-8184 

형훌 2호 감호소 톨별헌도집회 

집회일자 4월4일(화) 

참석인원 수용자 중 약500명 

행사진행및인도 

황의만장로，서광진목사， 
박양덕 전도사 및 요벨 중창단， 

기타참석회망회원 

셰 · 가 · 족 · 을 ‘ 환 영 · 합 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k」『4T닙^j 인 도 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355 이호융 2 베드로 김영표(1 ) 362 김재석 9 에바다부 369 정기준 19 청년부 

356 홍재순 > -까ι、:nJ-1닝「 권명옥(4) 363 김희향 9 에바다부 370 유나연 19 청년1부 

357 서월례 5 」ι、:!'J-4닝- 권명옥(4) 364 이중재 13 청년2부 이철우(19) 371 신재경 19 2 %-'f- 서강민(6) 

358 김효숭 8 베드로 유호순(8) 365 이상미 13 청년2부 이철우(19) 372 정세라 19 2%1 닙「 한령아(6) 

359 이동재 19 대학부 이지형 (7) 366 김동현 19 대학부 373 이숭규 19 ‘ Jl%4 닝- 양반석 (5) 

360 최유정 19 청년1부 367 이진희 19 청년1부 374 백진호 2 에스더 김재명 (6i 

361 서똥철 19 청년2부 이희란(19) 368 김재현 19 청년1부 

gos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1570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 

서 능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 

히붙들어주옵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을 허락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몽된 교회를 힘써 세 

워가게하소서 ， 

a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전교인 
의 참여로 힘있게 일어나 교회를 위한 

중보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돼 2애0년 전반기 성경 연구원과 전도 

훈련원 그리고 LMTC의 각과정에 많 

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 

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딩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딩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 

히 허락하시고 북한의 성도들이 끝까 

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하소서 ， 

훌훌첼뀔 또하나의은혜의동로 
섬 ·기 ·는· 분 · 툴 -

.원로목사 김창인 

·시무장로 

이 준 경 (목사， 3교구 지도) 윤명식 선 김교의위원철징 조선근 김은호 
기획위윈 교구위원장 

마성락 김차생 우기전 손동운 

신학 적 으로 아들마다채찍질 소g엠징 

은혜의 수 하심이니라하였 
노광헌 오진국 정하우 이병학 
당회서기 신교위원 인A뻐원 쩨3교육위원집 

단을말할와때 말 으니 ” 하나님께 윤인현 최대원 박숭준 엄필성 
씀과기도 성 '. ‘ I 서 당신의 사랑 신교위원 제2교육위원징 쟁년3부앙 

례를 말한다. 하 하는 자녀 들을 송기홍 강은원 강모용 오정헌 

나님의 은혜가 징 계하실 때 그 
용시위원징 써ìl족부징 예배위원장 

최성현 이 훈 남선우 서동석 
성도들의 삶가 

t “ 것은 사랑으로 씬g왜원장 셰1교얽|원장 딩회부서71 

운데 체험되어 하시는 것이다 .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지는 통로가 되 징계를 통하여하 뼈교구징 셰16교구징 봉A태원 O앤센잉대징 

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목회적 관점에 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유01부징 장년1부장 횡행루이섬웹징 징년2부집 

서 볼때 ， 교회에서 시행하는 정계도 역 있는것이다 차신득 김재명 박영식 김광남 
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도잘 하지 못하는 아들이 내게 맞 김A뻐원징 형징위원징 센도위원장 재정위원장 

본다. 세상 사람들이 징계를 할 때 그 아야 할 때가 있었다. 누구로부터 자녀 이종석 τ /←~7JT 윤성철 이하영 

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들어본 일은 없 찌Si1.:구장 기핵위원징 찌17.교구징 

한 웅분의 조치로 시행된다.하지만그 었지만 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힘껏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안종욱 
쩨13교구장 채6교구장 재3교구징 재정위원 

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정 엉덩이를 때려 주었다. 그리고 아파서 이인상 최영환 o디l-n「숫 ~ 이종섭 
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는 그아이를꼬옥안아주었다 그리 셰7교구장 고등부장 기브리앨씬짧징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고 난 이후에 나는 아이를 때려야 할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12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본 때가 되면 항상 그렇게 하곤 하였다. 셰11교구집 셰15교구징 애BfCI부징 채9교구상 

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 “아들아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g빠앓현S떼장 흥동1부장 세4교구g 영어괴육부집 

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 가 바로 자라라고 소원하는 사랑의 매 한송규 ‘ 김춘권 김영수 정홍식 
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 인 것이다 이러한 나의 마음이 얼마 종등2부장 칭년1부장 선교위월 대획부영 

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나 아이의 마음에 전달되었는지 잘 알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동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 수는 없으나， 언젠가는알게 되리라믿 
신혼기정부정 빼빼위원 초용부징 · 봉A째원 

황의만 김구형 
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는다 유년뿌정 유치부장 

l 우|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이숭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l 교육목사 염현일 정준희 
l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정은희 

이집트 수리님 르왼디 수 딘 

• 찬양감독 강임구 l 강도사 한승일 
·여전도사 
정연회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계선화 

.교정전도사 박양덕 

맨댄맨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 당 
11 오전 9:00 본 당 

주일예배 
Iß 요선 11 이 본 딩 

아회1 외국어용'1용역 예떼 

W 오후 l‘이뻐해헤햄빼 본당 
V 오후300 보~ 'iI 

(앓0171 '"리는예배 
8찌$않væ 9:00a,m 복지관가나훌{G1m f뻐 

찬앙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 예 배 l오전 11 00 II 오후 7:']J 본 당 
금 요집회 오후 7:'.fJ 보」단 U 

새벽기도회 오선 5:00 본당 


